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받을 때 구매자 정보의 정확성 확인필요

 2017년 5월19일,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공고를 발표하
였다(국가세무총국 2017년제16호 공고). 이 공고는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때 구매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것과 둘째는 세금계산서
의 내용을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실
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주소, 전화번호, 은행 및 계
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고,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구매자 정보의 기재와 관련된 강제적인 규정이 없었다.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의 구매자 정보는 ‘구매 납세자 식별번호’란에 기재된 
‘납세자 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번호’를 말한다. ‘납세자 식별번호’는 세
무등기증에 기재된 번호를 말하는데, 2020년 12월31일까지는 3증합1(영업집
조,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의 통합)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통일사회
신용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세무등기증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기재된다 
그리고 ‘통일사회신용번호’는 3증합1에 따라 공상국이 발급한 영업집조에 기재
된 사회신용번호를 말한다

 영업세 폐지(영개증)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500
만 위안 미만이기 때문에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인 경우가 많다. 소규모납세인은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소규모납세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취한 보통세금계산에 자기 회사(구매자)의 정보와 실제 거
래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규정은 발행하는 기업보다는 수취하는 기업에게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
면 발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업은 그것을 세무상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치세 측면에서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으로 사용
할 수 없다.


